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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는�청소년의�소통과�정보교류,�사회참여�등의�긍정적인�효과뿐만�아니라�중독,�

사이버불링,�유해정보�확산,�사생활�침해�등�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는�양면성을�띠고�

있음.�청소년의�일상생활에�미치는�소셜미디어의�영향력이�커져�감에�따라�이�매체가�가진�

장점은�최대한�살리고�단점은�최소화할�수�있는�사회적�차원의�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성

이�제기되고�있는�상황임.

• �본�연구는�청소년�문화라는�키워드에�함축된�교육,�여가,�참여�등�청소년들의�전반적인�삶의�

실태와�이들이�가지는�문제의식과�가치를�살펴보고,�청소년들을�위한�소셜미디어의�활용�범

위와�가능성을�탐구하는데�일차적인�목적을�두고�있음.

• �이를�통해,�청소년의�건전한�문화�형성을�위한�효과적인�수단(tool)이자�소통의�장(field)으

로�기여할�수�있는�무한한�잠재력을�갖고�있는�소셜미디어의�활용을�위해�우리�사회와�정부

가�마련해야�할�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이�본�연구가�가지는�궁극적인�목적임.

• �문헌연구,�전국�중·고등학생�대상�설문조사,�페이스북을�활용한�질적조사,�국내외�사례조

사를�통하여�정책제언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음(본�정책리포트에는�지면�관계상�설문조사�

결과만을�제시함).

-�디지털�리터러시�제고를�위한�방안�제안

-�미디어교육�지원을�위한�제도적,�인적,�물적�지원방안�제안

-�소셜미디어�건전�이용을�위한�캠프�운영�및�부모교육�확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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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년도 고유과제인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의 주요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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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설문조사�개요

표 1  초·중·고 학생 대상 조사 설계

조 사 대 상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1.93%p

조 사 방 법 조사원 방문조사

표 본 추 출 지역별/교급별 할당 표집(Stratified Probability Sampling)

표 본 크 기 2,584명(중학생: 1,417명, 고등학생: 1,167명)

�설문조사�결과

▶ �응답자의�92.7%가�휴대전화�소유.�스마트폰을�가지고�있는�학생의�비율은�88%로�조사되었음.

▶ �휴대전화로�가장�많이�이용한�기능은�1순위�채팅에�이어�트위터�및�페이스북�등의�SNS�사용이�

게임�및�전화통화보다�높은�2순위를�차지하였음.�

(단위 : %, N=2,517)

 1순위    1+2순위    1+2+3순위

※ ‘기타’ 및 ‘모름/무응답’ 미제시

그림 1  최근 1년 동안 휴대전화로 가장 많이 이용한 기능

채팅(카카오톡 등 메신저)

SNS(트위터/페이스북 등)

게임

음악듣기(mp3)

인터넷 이용

사진/동영상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게임제외 어플리케이션 사용

TV시청(DMB)

문서 읽기(E-book 등)

알람/시간보기/스케줄관리

사전/계산기

휴대폰 소액결제

23.6

18.7

15.2

11.1

7.2

7.2

7.0

4.4
9.4

2.3
4.3

7.0

1.1

0.8

0.5

0.1

0.1

2.1

1.3

1.7

0.4

0.2

3.2

1.9

4.0

1.4

0.4

15.7

14.0

14.9

12.4

25.7

23.7

24.7

27.6
50.3

26.3
34.9

38.0
50.7

42.5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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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중�9명�이상이�SNS�계정을�갖고�있으며,�계정을�보유한�청소년�중�약�92%가�1개�이상의�

아이디로�꾸준히�SNS�활동을�하고�있다고�응답하였음.

▶ �SNS�상에서�200명�이상의�친구�및�팔로워를�갖고�있다는�응답비율은�34.3%를�차지하였음.�

▶ �청소년�세�명�중�두�명꼴로�온라인상에서만�아는�친구가�있다고�응답하였음.

(단위 : %, N=2,380)

그림 2  SNS 친구(팔로워) 수

▶ �현재�SNS�아이디를�가지고�있는�응답자(N=2,380)에게�소셜미디어를�통해�주요�활동한�내용은�

무엇인지�질문한�결과,�1+2순위�기준�‘게임,�만화,�영화,�방송,�연예�등’이�86.6%로�가장�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생활/취미/스포츠/레저’�40.8%,� ‘문학,�음악,�미술�등’� 31.1%,� ‘팬�활동’� 19.2%,�

‘학습(교육,�외국어�등)’�6.6%,�‘정치/시사’�4.6%�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단위 : %, N=2,380)

그림 3  소셜미디어 주요 활동 내용

없음 1명~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명~200명
미만

200명~300명
미만

300명 이상 모름 / 무응답

4.4

17.6
15.7

26.5

17.8 16.5

1.6

게임, 만화, 영화, 
방송, 연예 등

생활, 취미, 
스포츠, 레저

문학, 음악, 미술 
등

팬 활동 학습 정치, 시사 기타 모름/ 무응답

1.3
1.0 1.6

40.8

31.1

19.2

6.6 4.6 2.8 1.6

1.6

60.0

86.6

15.2
10.1 9.1

 1순위      1+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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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1년�동안�소셜미디어�사용�경험이�있는�응답자(N=2,474)에게�최근�1년�동안�소셜미디어를�

통한�사회활동�참여�경험이�있는지�질문한�결과,�‘사회문제에�대한�의견�남기기(포스팅,�댓글,�민원�

등)’�경험이�있다는�응답이�29.1%,�‘사회문제에�대한�타인의�글/포스팅�퍼�나르기/리트윗’�경험이�

있다는�응답이�28.0%,�‘온라인�서명운동’�경험이�있다는�응답이�27.8%로�비슷하게�높게�나타남.

▶ �반면,�‘종교�활동/�선교�활동’(있다:�6.3%),� ‘사회단체/기관�활동’(있다:�8.1%)�등은�비교적�경험이�

적은�것으로�나타남.

(단위 : %/점, N=2,474)

 없다    있다

그림 4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경험

▶ �최근�1년�동안�소셜미디어�사용�경험이�있는�응답자(N=2,474)에게�현재�상태에�대한�질문을�한�

결과,�‘SNS�사용을�하는데�상당한�시간을�보낸다’가�100점�만점�중�52.1점으로�가장�높게�나타남.

▶ �다음으로�‘SNS�때문에�학업에�소홀한�적�있다’가�42.6점으로�두�번째로�높게�나타남.

29.170.9

28.072.0

27.872.2

19.580.5

18.381.7

11.188.9

6.393.7

8.191.9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남기기(포스팅/댓글/민원 등)

사회문제에 대한 타인의 글/포스팅 퍼 나르기/리트윗

온라인 서명운동

기부/기부 캠페인 동참 

봉사활동/자원봉사 캠페인 동참 

어려운 처지(예: 사이버 왕따 피해)의 친구 돕기

종교 활동/선교 활동

사회단체/기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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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N=2,47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모름/무응답’ 미제시

그림 5  소셜미디어에 대한 현재 상태

▶ �소셜미디어의�기능적�혜택에�대한�동의�수준을�살펴보면,�‘의사소통이�편리하다’가�100점�만점�중�

75.1점으로�동의�수준이�가장�높게�나타남.

▶ �다음으로�‘시간을�때우거나�노닥거릴�수�있다’가�73.3점,� ‘신속하게�정보를�전달할�수�있다’가�

72.8점,�‘새로운�시각이�확장될�수�있으며,�타인의�의견을�파악할�수�있다’가�66.5점,�‘우리�사회의�

주요�이슈/문제를�파악할�수�있다’가�65.2점�등의�순으로�동의�수준이�높게�나타남.

38.831.729.4

9.523.267.3

30.226.143.5

21.530.847.4

12.824.162.9

18.929.151.8

14.023.662.4

13.725.560.6

26.326.647.0

17.329.353.3

SNS 사용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SNS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초초, 불안  
또는 짜증을 느낀다

SNS 때문에 학업에 소홀한 적 있다

SNS상의 내가 올린 글 또는 나에 대한 반응을  
수시로 확인하다

SNS에서 타인이 올린 글이나 댓글에 대해 
필요이상 흥분한적 있다

SNS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SNS에 올린 내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을  
안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SNS에 올린 내 글이나 포스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봐 두렵다

SNS를 오래하고 나면 후회될 때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SNS를 통해  
내 사생활을 알게 될까봐 두렵다

52.1

27.9

42.6

38.8

30.2

36.7

29.6

30.6

40.7

35.0

100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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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N=2,584)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

※ ‘모름/무응답’ 미제시

그림 6  소셜미디어의 기능적 혜택

100점 평균

58.242.344.113.6

64.857.133.29.7

63.253.134.112.7

72.871.024.34.7

57.338.446.414.9

75.173.521.94.5

66.558.633.48.0

63.453.433.712.8

62.450.237.512.3

53.331.748.619.6

58.643.242.014.7

48.127.241.831.0

55.941.039.319.6

73.369.923.66.3

62.048.539.511.8

51.830.446.523.1

63.151.238.110.5

62.952.136.811.1

65.256.034.29.7

56.839.044.716.3

학습/학업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학습/학업 이외의 유익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정보탐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지식의 심화와 확장을 도울 수 있다

의사소통이 편리하다

새로운 시각이 확장될 수 있으며, 

타인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사람을 사귀거나 인맥을 확장시킬 수 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친구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감정 및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다

나의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일상을 관전하거나 엿볼 수 있다

시간을 때우거나 노닥거릴 수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사회 참여/활동/봉사를 할 수 있다

자료의 보존 및 기록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친구들과 대화할 화제 및  

이슈를 제공한다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취미 및 동호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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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한�달�동안�일주일�평균�뉴스�미디어�사용�횟수를�질문한�결과,�‘소셜미디어’가�가장�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인터넷�뉴스�사이트’�및�‘텔레비전�뉴스’가�비슷하게�나타났으며,�‘종이신문’이�가장�낮게�

나타남.

(단위 : %/점, N=2,474)

 전혀 안함    주간 7회 미만    주간 7회 이상

※ ‘모름/무응답’ 미제시

그림 7  일주일 평균 시사 뉴스를 접한 뉴스미디어 사용 횟수

2. 정책제언

�디지털�리터러시�함양을�위한�미디어교육�제도화

▶ �매체의�오·남용으로�인하여�치르는�사회적비용과�미래세대인�청소년들을�창의적이고�성숙한�사회�

구성원으로�성장토록�하는�효율적인�미디어교육의�시행을�위하여�충분한�재원�마련이�시급함.

▶ �각�부처들이�가용할�수�있는�자원을�바탕으로�실시�중인�미디어교육이�한정된�재원과�인프라로�

최대한의�교육�효과를�내기�위해서는�미디어교육의�중앙관리�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음.�각�

부처�및�유관기관과�단체들이�저마다�행해오는�미디어교육의�실행과�효과성에�대한�평가,�그리고�

인적·물적�인프라를�구축하고�운영하는데�있어서�총체적인�계획�수립과�지원을�전담할�수�있는�

체계가�필요함.�

▶ �미디어교육과정에�대한�종합�계획은�교사(단체)-교육청-교육부의�삼각체제�내에서�주도적으로�

마련한�후,�일선�학교마다�처한�환경적�제약이나�특성을�고려하여�최대한의�교육적�효과를�낼�수�

있는�세부�커리큘럼�개발은�각�학교가�시도교육청의�지원을�받아�마련하는�것이�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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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건전�사용을�위한�캠프�운영�및�부모교육�확대

▶ �여성가족부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주도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하�

드림마을)」이�조성되어�운영되고�있음.�드림마을의�긍정적인�효과성은�참가자들�대상�조사를�통해�

드러나고�있음.�뉴미디어의�보급이�확산일로에�있는�추세를�반영한다면,�이�같은�정부주도의�치유�

프로그램들이�보다�많아져야�함.�

▶ �최소한�서울�경기�지역에�각각�2곳�이상,�나머지�시도별로�최소�1곳�이상의�인터넷�드림마을을�

설립하여�보다�많은�청소년들이�제때에�프로그램의�혜택을�볼�수�있도록�지원해야�함.�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그리고�인터넷/통신�및�게임�관련�기업들이�각각�출연한�기금을�통해�시도별�

드림마을이�증설�및�운영된다면,�재정적인�어려움�없이�지금처럼�대부분의�비용을�참가한�청소년�

측으로부터�받지�않고도�캠프운영이�성공적으로�유지될�수�있다는�판단임.�

▶ �현재는�인터넷�및�스마트폰�이용자들�중�위험군의�청소년들이�주로�입소�대상임.�기존의�

사후대책�패러다임의�전환을�꾀할�필요가�있음.�위험군이�아닌�일반�청소년들도�상황에�따라�

잠정적인�위험군으로�빠질�수�있으며,�오남용의�위험성에�대한�인식을�심어주고�건전한�매체이용�

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문제성을�드러내기�이전부터�교육이�이루어져야�함.�이들에게도�최소�

일주일가량의�단기�프로그램�형식으로�캠프�참여�기회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 �부모�및�보호자�대상으로�캠프�참여의�필요성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권유가�이루어질�필요가�

있으며,�참여하는�부모�및�보호자들의�생계가�방해받지�않도록�정부가�나서서�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함.�부모�및�보호자들의�직장에는�구속력�있는�협조�체계를�마련하고,�자녀와�부모가�

함께하는�캠프참여를�독려하기�위한�유급휴직제도도�고려해볼만함.


